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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이셔널’ 손흥민(30·토트넘)이 금의환향했다.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3골(7도움, 시즌 통산 24골·8도움)을 뽑아 ‘골든부트(득
점왕)’를 차지한 손흥민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
국했다.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골든부트’를 손에
든 그는 공항까지 마중 나온 수많은 팬들에게 손을 흔들
며 감사를 전했다.

최고의 시즌이었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노리치
시티와 EPL 38라운드(최종전)에서 후반 연속골을 터트
려 5-0 대승과 함께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
피언스리그(UCL) 티켓을 팀에 안겼다.

전 세계 축구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득점왕 경쟁도 굉장
했다. 37라운드까지 리버풀 모하메드 살라(이집트)가 1골
앞섰지만, 손흥민이 최종전에서 2골을 몰아치며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아시아선수가 유럽 빅리그 득점왕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노리치 현장에서 가진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매일 꿈꾸던 동화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시즌이 종료됐지만 손흥민은 오래 쉴 수 없다. 11월 개
막할 2022카타르월드컵에 나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
갈)의 국가대표팀은 6월 A매치 4연전을 치른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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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A매치땐센추리클럽가입또다른선물

골든부트번쩍들고
팬들에게감사인사

‘손세이셔널의 금의환향!’ 아시아선수로는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오른 손
흥민(토트넘)이 24일 골든부트를 들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흥민은 2021∼2022시즌 EPL에서 23골을 뽑아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 I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EPL 득점왕 손흥민 금의환향

꺎올해칸최고의작품꺏
칸서공개된 꺋헤어질결심꺍…외신들잇단찬사

영화 ‘헤어질 결심’의 주역인 배우 탕웨이와 박찬욱 감독, 박해일(왼쪽부터)이 24일(한국시간) 월드프리미어가 열린 프랑스 칸 뤼미에르 대극장 레드카펫에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뒤편에는 각국의취재진들이 이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있다. 칸(프랑스)｜AP·뉴시스

“빈틈없이 훌륭하다” “너무
나 섹시한 고전 로맨스”….

2004년 ‘올드보이’에 심사위
원대상을, 2009년 ‘박쥐’에 심

사위원상을 안겨준 무대에서 선보인 새 작품으로 극
찬을 받고 있다. ‘깐느 박’으로 불릴 만큼 세계 최대 권
위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실력을 발휘해온 박찬욱 감
독이 신작 ‘헤어질 결심’으로 또 다시 칸을 찾아 해외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덕분에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의
시선도 커진다.

뀫“경쟁부문 수준 높인 최고의 문제작”
영화는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박해일)가 사망자

의 아내(탕웨이)를 용의자로 의심하면서도 그에게 미묘
한감정으로다가서는이야기를그렸다.제75회칸국제
영화제경쟁부문초청작으로, 24일(이하한국시간)영화
제메인무대인칸팔레데페스티벌의뤼미에르대극장
에서공식상영된가운데쏟아지는호평을받았다.

프랑스 브줄국제아시아영화제의 마르틴·장 마르끄
떼루안느 공동창설자 겸 총책임자 부부는 스포츠동아
에 “빈틈없이 훌륭한 작품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찬
일 영화평론가는 “올해 칸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매혹
적인 문제작”이라면서 “박 감독이 탕웨이와 박해일이
라는 ‘멋진’ 배우들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사건을 풀어가는 형사가 주인공이지만, 기존 캐릭터
표현방식과관습에서벗어나풀어낸두남녀의내밀한
감성을 바라보는 애정 가득한 시선이다. 현지 매체들
은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가는 탐정물과 로맨스를 절
묘하게결합한올해칸최고의작품”이라고호평했다.

버라이어티는 “러브신 하나 없이 너무나 섹시하고
에로틱하며 고전적인 톤까지 담아낸 로맨스”라고 평
가했다. 인디와이어는 “평이한 탐정 이야기를 이처럼
로맨틱하게 그리는 건 박찬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고 극찬했다. 스크린 인터내셔널은 “경쟁부문의 수준

을 한 단계 높였다”고 썼다.

뀫과연 황금종려상을?
이 같은 호평과 찬사가 이어지면서 황금종려상 수상

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날 익명을 요
구한 한 한국영화 관계자는 “2018년 ‘어느 가족’으로 황
금종려상을 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경쟁부문
초청작 ‘브로커’(27일 공식 상영)이 남았지만, ‘헤어질
결심’의 수상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
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등 21편의 경쟁부문 상영작을 대상으로 미국 타임·LA
타임스,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 몽드 등 유력지 기자와
비평가 등 11인의 평점을 싣는 소식지 스크린 인터내셔
널은23일까지공개된10편에크게눈에띄는점수를내
놓지 않았다. 별 4개 만점에 영국 제임스 르레이 감독의
‘아마겟돈 타임’ 2.8, 폴란드 예르지 스콜리모브스키 감
독의 ‘EO’ 2.7점이최고수준이다. ‘헤어질결심’에쏟아
지는호평과찬사가예사롭게받아들여지는분위기다.

주연 탕웨이의 여우주연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국 뉴욕타임스는 탕웨이의 연기가 “역대급”이라며 찬
사를 보냈다. 이 같은 기대감과 분위기에 힘입어 ‘헤어
질 결심’은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192개국에 선 판매
되는 성과를 거뒀다. ▶ 관련기사 2면

칸(프랑스)｜smlee@donga.com

꺎탐정물과 로맨스의 절묘한 결합꺏
버라이어티 꺎러브신 없이도 섹시꺏
인디와이어 꺎박찬욱만 할수있는일꺏
인터내셔널꺎경쟁부문수준높였다꺏
뉴욕타임스 꺎탕웨이 연기 역대급꺏
현지선황금종려상수상기대만발

이승미 기자의 여기는 칸


